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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등급석탄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높고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아 발전소 연료로 활용함에 있어 

제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등급석탄을 건조하여 고품위화기 위한 몇 가

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건조된 석탄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수분을 다시 흡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건조

에 의해 건조된 석탄입자들이 수분을 재흡착하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석탄 입자의 수분 

재흡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원료탄, 오븐에서 건조한 경우, 급속건조한 경우로 나누어 평형수

분을 측정하였다. 평형수분 측정은 진공오븐에서 수행하였는데, 실험 조건은 습도 99.9%, 온도 

30.9℃에서 72시간 두고 난 후에 꺼내어 무게변화량을 계산하여 평형수분을 측정하였다. 원료

석탄과 오븐에서 건조한 석탄의 평형수분은 거의 동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수분 재흡착

이 잘 되었다. 그러나 급속건조한 경우에는 온도조건에 따라 평형수분량이 19.32wt%에서 

17.43wt%로 감소하였다. 이는 급속건조가 진행되며 석탄의 기공이 수축등에 의해 물리적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